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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1. 22.(수)   배포 후 즉시

청년들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22.(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시 위원 주요 발언 내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자 22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산업계 위원들은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인공지능(AI) 기술발달 등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년 신규채용 의사결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령화 문제로 청년 수요도 많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교 측 위원들은 “학생들이 기업을 경험하지 못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일찍부터 산업현장을 경험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직접 
기업으로 연결하기에는 문턱이 높다. 정부가 나서서 특성화고 특화 일경험 
등 기회를 많이 제공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청년 위원들은 “청년을 입체적인 대상으로 보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로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내적 동기가 저하되었다는 조사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져야 가정을 
꾸리는 기쁨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업에서는 
청년 신규채용을 적극 확대해주시기 바라며, 올해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 
논의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고 중장년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 전문가가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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